
자동차용 도료시장 고성장세
신차용 1 5 %·보수용 12.2% … 수용성 적용여부 최대관건

고려화학, 대한페인트, 동주산업, KDK등이 주도하고 있는 자동차용 도료 시장이 자동차 생산대수의

급증에 편승해 고성장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95년 신차용 도료 시장규모는 3만7 6 9 0㎘( 1 1 0억원)로 9 4년 3만2 7 7 0㎘( 9 6 0억원) 대

비 15% 증가했으며, 보수용은 1만8 0 0 0㎘ 규모로 9 4년 1만6 0 3 6㎘ 대비 12.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

다.

국내 자동차용 도료의 공급현황을 보면, 고려화학이 현

대자동차에 100% 독점공급하고 있고, 대한페인트는 기

아자동차에 88%, 삼성상용차에 약 4 0 %를 공급하고 있

다.

동주산업은 대우자동차에 전량 공급하고 있고, KDK는

기아자동차에 20%, 쌍용자동차에 100%, 아시아자동차

에 1 2 %의 신차용도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그밖에 벽산

화학이 삼성상용차에 소량의 도료를 공급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고려화학이 전체시장의 5 0 %를 차지하고 있

고 대한페인트가 24%, 동주산업 18%, KDK 8% 정도

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동차보수용 도료 시장은 9 0년대부터 9 4년까지 평균

2 0 ~ 3 0 %의 고성장해왔으나, 95년부터는 성장세가 둔화되어 앞으로 2 0 0 0년까지는 10% 안팎의 증가

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자동차 보수용도료 생산기업은 고려, 대한, 건설, 동주산업 외에 조광페인트가 9 4년부터 독일

BASF 계열사와 기술제휴로 시장이 뛰어 들었으며, 삼화페인트도 자동차보수추진팀을 구성해 자동

차보수용 도료사업에 참가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Dupont, 독일의 스포스헥커 제품을 공급하는 동진씨엔에프, 시켄스를 취급하는 한도

오토모티브 등이 가세해 시장경쟁이 매우 치열해지고 있다.

한편, 자동차용 도료는 특히 수출차량에 대한 품질기준이 매우 엄격할 뿐만 아니라 색상과 광택 등

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호가 까다로운 관계로 선진 도료기업들과의 기술적 유대가 지속적으로 이루

어질 전망이다.

더욱이 앞으로 전세계적으로 환경기준이 강화되는 추세로 VOC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

용성 및 분체도료의 적용이 최대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고려화학이 자동차용 수용성도료의 실용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각 자동차 생산기업들도

새로 건설되는 공장에는 수용성도장 라인을 도입하고 있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용제타입에 비해 원가가30% 가량 비싸 실용화되기에는 2 ~ 3년 정도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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